
문제1)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은 유태인들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반면 제시문 (나)의 시적화자는 
시 속 비둘기에게 공감을 한다. 
(가)의 아이히만은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에게 공감을 하지 못했다. 또한 아이히만은 수백만 명
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다. 그는 평소에 선량한 성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유태인을 위한 활동
도 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의 명령에만 따라서 행동하여 유태인들이 느낄 죽음의 고통을 자신
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유태인들을 학살하였다. 또한 그는 타
인에 대한 공감의 결여로 자신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
히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히만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나)의 시적화자는 (가)의 아이히만과는 달리 비둘기에게 공감을 하고 있다. 시 속에서 비둘
기는 자신이 놀던 곳도 읽고 날아다니던 하늘도 잃는 등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의 비둘기의 심정을 시적화자는 자신의 상황처럼 받아들여 함께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한
다. 이를 통해 (나)의 시적화자는 비둘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시적화자와 마찬가지로 (다)의 아킬레우스도 공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킬레
우스는 뤼카온이 맞이하게 될 죽음에 공감한다. 아킬레우스는 훌륭한 파트로클로스도 죽음을 
맞았고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죽음에 대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나)의 시적화자와는 달리 부분적으로만 공감하였다.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이 죽
음을 막게 될 것이라는 건 공감하였지만 뤼카온의 살려고 하는 의지에는 공감하지 못하였다. 
뤼카온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애원을 자신의 것으
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뤼카온을 죽였다. 이는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공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비둘기와 동일시하는 (나)의 시적화자와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다. (997자) 
  
(문제2) 
완벽한 공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상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주체적 판단과 행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공감이 이루
어질 수있다. 또 완벽한 공감이 이루어지면 폭력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제시문 (가)에서 아이히만은 유태인의 입장에서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
로 인해 발생 할 유태인의 죽음과 그로인한 슬픔에 대해 상상하지 않는다. 또한 아이히만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오직 국가의 명령에만 복종한다. 그는 주체적으로 행
동하지 않고 국가의 명령을 자신의 의무로 삼고 그것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
히만의 행동들 때문에 아이히만에게 공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한 공감이 형성되지 않아
서 수백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되는 폭력이 발생하였다. 
  제시문 (다)에서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입장에 서서 상상하고 있다. 또한 아킬레우스는 주
체적으로 자신도 언젠간 맞게 될 죽음이라고 생각해 뤼카온을 죽인다.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을 죽인 행위가 온전히 주체적 행동에 근거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
면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아의 영웅 헥토르에게 살해당했다. 뤼
카온은 트로이아 왕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온전한 아킬레우스의 생각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를 위한 복수라는 생각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뤼카
온의 살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공감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적인 공감으로 
인해 공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을 죽이는 폭력이 일어났다. 
  제시문 (라)에서 위딩턴은 강도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강도들을 딱한 아이들
이라 하며 연민을 느끼고 있다. 또한 워딩턴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자신의 주체적인 사
유의 과정을 통해 행동해 그 강도들을 용서하였다. 이는 강도들에 공감 한 것이다. 워딩턴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완벽한 공감이 이루어 질 수 있었고 폭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1017
자) 


